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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orrelations among cracking occurrence, growth, and the 

fruit characteristics in ‘Jinok’ compared to ‘Campbell Early’ grapes (Vitis labruscana). The flower 

cluster length and berries of the two cultivars tended to increase slowly after an initial rapid growth 

at 23 to 50 days after bud burst and at 7 to 28 days after full bloom, respectively. The cracking of 

‘Jinok’ and ‘Campbell Early’ grapes occurred 49 and 56 days after full bloom respectively, and the 

same times coincided with the early stage of fruit maturation when the berry enlargement was 

moderate. There were fewer cracked berries per cluster in ‘Jinok’ (3.3%) than in ‘Campbell Early’ 

(8.3%) during the harvest perio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hoot 

length or petiole diameter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cracking, and among the fruit 

characteristics, the cluster with cracked berries had a large number of berries and a thick cluster 

stalk diamet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through correlation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es,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berries (r = 0.780**, r = 0.735**), the 

berry density (r = 0.778**, r = 0.736**), the cluster width (r = 0.318*, r = 0.608**), and the cluster 

weight (r = 0.672**, r = 0.621**) were closely correlated with the occurrence of cracking in the two 

cultivars. Therefore, maintaining an appropriate berry set amount per cluster in consideration of the 

cluster size will be a cultivation measure that can reduce the occurrence of cracking.

Additional key words: berry density, berry set level, cluster weight, number of berries, Vitis labruscana

서 언

포도는 전 세계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과종 중 하나로 국내 포도 재배품종 구성

은 2022년을 기준으로 ‘샤인머스캣’ 41.4%, ‘캠벨얼리’ 31.7%, ‘거봉’ 17.3% 등 3품종이 전체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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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KREI, 2022). 획일적 품종구성은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 하락을 조장하는데, 품종 국산화 및 다양화, 그

리고 품질향상을 위해 국내 신품종 육성 및 국외 품종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포도 ‘진옥’은 1983년 ‘델라웨어’에 ‘캠벨얼리’를 교배하여 2004년 최종 선발한 품종으로 ‘캠벨얼리’보다 당도가 높고 

산함량이 적으며, 숙기가 약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Yun et al., 2008). 하지만 품종 보급이 시작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되

었음에도 일부 재배자들에 의해 ‘캠벨얼리’보다 착립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보고 이외에는 아직까지 품종특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포도 주산지인 전북 남원의 일부 농가에서는 ‘진옥’에서 30% 이상의 열과 발생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

으나 단일품종만 재배되고 있어 ‘진옥’의 품종특성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주 재배품종인 ‘캠벨얼리’의 열과는 주로 과실 성숙기에 발생하며, 주산단지인 전북 남원, 충북 영동 지역 등에서는 수

확기에 다발생하여 열과를 경감할 수 있는 응급 대책이 없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심할 경우 수확량이 전무할 정도

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해 기상환경, 토양, 생육 상황 등에 따라 발생 정도가 다른 것으

로 추정되고 있으며(Considine and Brown, 1981; Lang and During, 1990; Mesejo et al., 2016), 과실 성숙기 기후변화에 따

른 잦은 국지성 호우나 장기적인 강우 등은 열과와 같은 생리장해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으로 예측되고 있다.

포도 재배품종들의 열과는 주로 종축형 또는 터진 형태(Khadivi-Khub, 2009)로 발생하는데, 외관 불량, 저장력 약화, 병에 

대한 감수성 증가(Meneguzzo et al., 2008)는 물론 심할 경우 갈라진 과립에서 흘러나온 과즙에 의한 2차 피해발생으로 상품

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일반적으로 포도의 열과는 과실 내부로 급격한 수분 흡수가 원인이 되어 증가된 팽압에 기인하며

(Andersen and Richardson, 1982), 한계치 이상의 팽압은 과피의 기계적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Dean et al., 2016). 이외에도 

과실세포 활성(Tilbrook and Tyerman, 2008), 과실의 큐티클과 과피의 두께(Considine and Kriedemann, 1972; Zhang et 

al., 2021) 등의 유전적 요인(Emmons and Scott, 1998)과 온도(Lang and During, 1990), 토양수분(Considine and Brown, 

1981), 칼슘(Choi et al., 2010) 및 호르몬 처리(El-Zeftawi and Weste, 1972) 등의 재배·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열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적 재현이 어려워 유전, 환

경, 재배 관련 복합적인 원인이 고려되고 있으며, 농업현장에서는 품종과 기상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포도 

‘진옥’을 대상으로 대조품종인 ‘캠벨얼리’와 일반적인 생육, 과실특성과 열과 발생과의 관계에 대해 비교·분석함으로써 열과 

발생을 사전에 경감시킬 수 있는 재배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의 선정 및 관리

시험수는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에 소재한 포도 과원에서 수세가 균일한 8년생 포도 ‘진옥’과 ‘캠벨얼리’를 이용하였으며, 

답전환 재배지로 비교적 배수가 불량하고 열과 발생이 많은 과원을 선정하여 각 품종별 8주를 이용하였다. 일반 재배관리는 농

촌진흥청 표준영농재배법(RDA, 2016)에 준하여 관리하였다.

결실관리

포도 송이의 관리는 개화 전 어깨송이와 상단 2, 3번 지경을 제거한 후 착립 여부가 확인되는 만개 후 10일경 송이의 크기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3, 6, 9번 지경을 제거하였다. 지경 솎기 후, 송이의 상단에서 하단부로 갈수록 지경별 과립의 수가 적어지

도록 하여 송이당 과립의 수가 평균 70립이 되도록 조절하였으며, 신초당 과방의 수는 1.5개로 적과하였다. 

신초 및 과실비대 특성 조사

신초 특성은 품종과 열과 발생 유무에 따라 구분한 후, 만개 후 70일경 임의로 40개의 신초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신초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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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줄기 기부에서 12번째 마디까지의 길이로 측정하였고, 4번 마디 잎의 엽병장, 엽병의 굵기, 잎의 크기를 조사하여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과방의 길이는 발생지점부터 과립 끝 지점까지를 측정하였고, 이와 함께 과경의 굵기를 발아 후 23일부터 111일까지 7일간

격으로 14회 조사하였다. 과립의 비대는 만개 후 7일부터 78일까지 7일 간격으로 11회에 걸쳐 과방 하단에 위치한 2개의 과립

을 총 20반복으로 종경, 횡경을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수확기 과실특성

과실특성은 만개 후 90일경 품종과 열과 발생 유무에 따라 구분한 후, 과실을 채취하였다. 과립밀도는 과방의 크기(과방장과 

과방폭의 곱)를 과립수로 나눈 값을 cm2당 과립수로 표현하였다. 과방중은 전자저울(MS8001TS, Mettler Toledo, Inc., 

Germany)을 이용하여 모든 과방을 측정하였고, 각 과방의 과립수를 계수한 후, 과방중을 과립수로 나눈 값을 과립의 평균 무

게로 산출하였다. 또한 과립의 착색정도는 색차계(CR-10, Konica Minolta Sensing Inc., Japan)를 이용하여 동일 과방 내에

서 착색정도를 대표할 수 있는 2개 과립을 대상으로 모든 과방을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디지

털 굴절당도계(PR-101α, Atago Co. Ltd, Japan)로 측정하였고, 산함량은 증류수와 과즙을 100:10mL로 희석하여 0.1N 

NaOH를 pH 8.1이 될 때까지 적정(Easyplus titration, Mettler Toledo, Inc., Germany)한 후 tartaric acid의 상당량으로 환산

하였다. 

열과 발생 조사

생육시기별 열과 발생은 과방과 과립 비대 조사를 실시한 동일한 과방을 대상으로 열과가 발생한 과방을 계수하여 조사 표본 

개수에 대한 백분율로 산출하여 누적하였다. 과립 부위별 열과 발생은 과경부(stem-end), 적도부(equatorial), 과정부

(stylar-end)로 구분한 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또한 품종별 열과가 발생한 과실 40개를 추가로 채취하여 과방당 과립수를 계

수한 후 과방당 나타나는 열과립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과실특성 등 다른 요인들간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열과 발생 과실 및 신초의 조사항목간 통계 분석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은 Sigmaplot(Sigmaplot 14.0, Systat Software Inc., USA)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상관분석,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동일 프로그램으로 행렬 산점도 등의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과방 및 과립의 비대 특성

과방의 길이와 과경 굵기의 비대량 조사 결과는 Fig. 1A and 1B와 같다. 과방 길이와 과경 굵기는 화방이 출현하고 화방장이 

일정 부분 생육이 진행된 후 조사할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발아 후 약 50일경까지 화방장이 급격히 신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화방장의 신장은 만개 후 7일(발아 후 50일 경)을 기준으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만개기 직후 수정과 착립이 이루어지고, 과립세

포의 분열과 생장(Matthews et al., 1987; Coombe, 1992)이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과경의 굵기는 조사시

기 동안 급격한 신장을 보이지 않았으며,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포도 ‘진옥’이 ‘캠벨얼리’보다 과방장

은 짧은 편이었으나 과경 굵기는 다소 굵은 편이었다.

과립의 길이와 폭은 만개 후 약 7–28일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완만하게 생장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C and 

1D). 포도 과립의 생장은 2중 S자 곡선(double sigmoid curve)을 보이고(Coombe, 1992), 주요 생육단계를 크게 다섯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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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carthy, 1997) 또는 세 단계(Coombe, 1992)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본 실험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과립

의 생장 측면에서 두 품종은 Yun et al.(2008)의 보고와 같이 품종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열과 발생 및 열과 발생과의 생육 및 과실특성

두 품종의 열과는 ‘진옥’이 만개 후 49일, ‘캠벨얼리’가 56일경 발생이 시작되었고, 수확기에 이르러 두 품종은 각각 3.3, 

8.3%의 누적 열과가 발생하였다(Fig. 2A). 최초 열과 발생 시기는 두 품종의 과립비대가 완만해지는 성숙 초기단계로 과실의 

성숙이 진행되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 열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Clarke et al.(2010)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또한 수확기 과립의 

부위를 과경부, 적도부, 과정부로 구분하여 열과 발생 부위를 조사한 결과(Fig. 2B), ‘진옥’은 과경부와 과정부에서 각각 50%, 

‘캠벨얼리’는 각각 40, 60%가 발생하였고, 두 품종 모두 적도부에서의 발생은 없었다. 선행 연구에서 ‘거봉’, ‘킹델라’, ‘후지

미노리’의 열과는 과립 부위별 표면에 퇴화한 기공의 숫자와 유사한 경향이 있으며, 과정부, 적도부, 과경부 순으로 나타난다는 

보고(Son et al., 2007)와의 차이는 품종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실의 열과가 발생한 신초와 잎의 특성을 열과 발생이 없는 신초와 비교했을 때, 신초장과 엽장이 품종과 열과 유무에 교호

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Table 1), 품종간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내어 열과 발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의미

를 찾기가 어려웠다. 잎의 생장에 의한 동화산물 축적은 과실생장 속도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인 열과 발생이 증가할 수는 있으

나(Ramteke et al., 2017), 본 실험에서는 열과 발생 유무에 따른 신초, 잎의 생장량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 B

C D

Fig. 1. Changes in cluster lengths (A), fruit stalk diameters (B), berry lengths (C), and berry diameters (D) at the growth stage 
for ‘Jinok’ and ‘Campbell Early’ grapes. Vertical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30). The arrows 
indicate the full bloom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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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fruit quality levels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cracking at harvest (90 days after full bloom) period for ‘Jinok’ and 
‘Campbell Early’ grapes

Cultivar
Classific-

ationz

Cluster

length

(cm)

Cluster

width

(cm)

Cluster

weight

(g)

Number of

berries

Berry

weight

(g)

Stalk

diameter

(mm)

Hunter a

value

Soluble

solids

(°Brix)

Titratable

acidity

(%)

Number

of seed

Jinok Normal 16.1 ± 0.27y 10.4 ± 0.24 332.9 ± 12.61 61.0 ± 2.26 5.5 ± 0.07 3.4 ± 0.06 1.1 ± 0.09 16.1 ± 0.07 0.28 ± 0.003 3.1 ± 0.05

Cracking 16.5 ± 0.35 10.0 ± 0.20 340.5 ± 10.74 62.5 ± 2.07 5.5 ± 0.07 3.5 ± 0.06 1.4 ± 0.10 16.3 ± 0.09 0.27 ± 0.003 3.1 ± 0.05

Campbell Normal 16.8 ± 0.78 10.6 ± 0.63 316.9 ± 15.53 58.7 ± 5.01 5.4 ± 0.15 3.4 ± 0.11 2.3 ± 0.44 14.7 ± 0.21 0.27 ± 0.006 3.2 ± 0.16

Early Cracking 17.4 ± 0.24 10.7 ± 0.28 343.0 ± 9.46 60.3 ± 1.77 5.7 ± 0.05 3.5 ± 0.05 1.8 ± 0.13 14.6 ± 0.10 0.26 ± 0.003 3.2 ± 0.05

Significance

Cultivar (A) NS NS NS * NS * NS NS * NS

Cracking (B) NS NS NS * NS ** NS NS * NS

A × B NS NS NS NS NS NS * NS NS NS
zNormal: cluster without cracked berries, cracking: cluster with cracked berries.
yMeans±standard error (n = 40).
NS,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and 0.01.

A B

Fig. 2. Accumulated ratio of clusters where cracking occurred during the growth stage (A) and occurrence position of berry 
cracking at harvest (B) for ‘Jinok’ and ‘Campbell Early’ grapes.

Table 1. Comparison of growth characteristics (shoot and leaf)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cracking at 70 days after full 
bloom for ‘Jinok’ and ‘Campbell Early’ grapes

Cultivar Classificationz Shoot diameter 

(mm)

Petiole length 

(cm)

Petiole diameter 

(m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Jinok Normal 8.4 ± 0.12y 8.5 ± 0.20 3.0 ± 0.05 13.4 ± 0.27 15.4 ± 0.30

Cracking 8.1 ± 0.11 8.4 ± 0.27 3.0 ± 0.08 12.7 ± 0.32 15.1 ± 0.32

Campbell Early Normal 6.8 ± 0.10 9.3 ± 0.18 2.7 ± 0.05 12.8 ± 0.16 15.7 ± 0.15

Cracking 7.5 ± 0.21 10.0 ± 0.40 2.9 ± 0.11 14.1 ± 0.38 17.0 ± 0.56

Significance

Cultivar (A) NS NS NS NS NS

Cracking (B) NS NS NS NS NS

A × B * NS NS * NS
zNormal: cluster without cracked berries, cracking: cluster with cracked berries.
yMeans±standard error (n = 30).
NS,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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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특성요인 중에서 과방 크기와 과방중, 과립중, 가용성 고형물 함량, 종자 개수는 품종과 열과 발생 유무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나, 열과 발생 과방의 크기와 무게는 발생하지 않은 과방보다 큰 경향이었다. 반면 두 품종 모두 열과가 발생한 

과방의 과립수가 많고 과경 굵기가 굵었으며, 산함량이 낮게 조사되었다(Table 2).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단위면적내에서 

과립 비율이 높은 과다착과의 영향으로, 과립간 밀착 또는 압박을 줄여주면 열과 발생과 착색불량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보고

(Considine and Brown, 1981; Clarke et al., 2010)와 유사하였다. 특히 과경 굵기의 유의한 차이는 sink-source 비율(Zsófi et 

al., 2014)이나 동화산물 분배 변화(Keller, 2010) 등 내적 물질 이동 양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과경의 물관부

가 큰 과실에서 열과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보고(Mesejo et al., 2016)와 일치하였다.

열과와 과실특성과의 관계

두 품종의 생육 및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행렬 산점도로 표현한 결과는 Figs. 3 and 4와 같다. 포도 ‘진옥’의 신초장

Fig. 3. Scatter plot matrix and Pearson’s coefficients of fruit growth and fruit characteristics surveyed during the harvest 
period of the ‘Jinok’ grape. Cracking (CR), shoot diameter (SD), petiole diameter (PD), cluster length (CL), cluster width 
(CWi), cluster weight (CWe), number of berries (NB), berry weight (BW), berry density (BD), fruit stalk (FS), soluble solids 
(SS), titratable acidity (TA), and number of seeds (NS). **p < 0.01, *p < 0.05 represent significant values (n = 40).



662 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포도 ‘진옥’과 ‘캠벨얼리’의 열과 발생과 생육 및 과실특성과의 관계

과 엽병 굵기는 과방의 크기, 과경부 굵기와 상관관계가 인정되었고, ‘캠벨얼리’의 경우 생육특성은 대부분의 과실특성과 통계

적 관계가 없었다. 신초의 생육 특성과 열과 발생과의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잎과 과실생장간의 관계로 열과 발생이 증가

할 수 있다는 보고(Ramteke et al., 2017)와 차이가 있었다.

송이당 열과 발생의 경우 포도 ‘진옥’은 과방폭(r = 0.318*), 과방중(r = 0.672**), 과립수(r = 0.780**), 과립중(r = ‒0.537**), 

과립밀도(r = 0.778**), 과경굵기(r = 0.417**), 당함량(r = ‒0.347*), ‘캠벨얼리’는 과방장(r = 0.549**), 과방폭(r = 0.608**), 

과방중(r = 0.621**), 과립수(r = 0.735**), 과립중(r = ‒0.485**), 과립밀도(r = 0.736**), 산함량(r = ‒0.314*)과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 과실품질 요인 중 두 품종은 공통적으로 과방폭, 과방중, 과립수, 과립밀도가 열과 발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Fig. 4. Scatter plot matrix and Pearson’s coefficients of fruit growth and fruit characteristics surveyed during the harvest 
period of the ‘Campbell Early’ grape. Cracking (CR), shoot diameter (SD), petiole diameter (PD), cluster length (CL), 
cluster width (CWi), cluster weight (CWe), number of berries (NB), berry weight (BW), berry density (BD), fruit stalk (FS), 
soluble solids (SS), titratable acidity (TA), and number of seeds (NS). **p < 0.01, *p < 0.05 represent significant values (n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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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 결과에 대해 열과 발생과 생육 및 과실특성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진옥’과 ‘캠벨얼리’를 대상으로 한 주성

분 분석 결과, 두 품종의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주성분은 PC1–PC5 총 5개로 각각의 누적분산은 77.5, 77.3%로 

조사되었다. 또한 ‘진옥’에서 각 주성분의 설명력은 순서대로 38.1, 12.7, 10.5, 8.9, 7.4%, ‘캠벨얼리’ 38.0, 13.9, 9.1, 8.5, 

7.7%이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PC1과 PC2의 고유값을 기준으로 산점도를 작성한 결과 열과 발생과 가장 인접한 요인은 포

도 ‘진옥’이 과방중, 과립수, 과립밀도, 과방폭, 과경굵기의 순이었으며(Fig. 5A), ‘캠벨얼리’는 과립수, 과립밀도, 과방폭, 과

방중의 순이었다(Fig. 5B). 반면 가용성 고형물 함량과 산함량, 종자 개수는 상대적으로 열과 발생과 관계가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신초의 생육과 과실생장과의 관계 역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상관분석 및 주성분 분석 결과, 포도 

‘진옥’의 열과 발생은 과방폭, 과방중, 과립수, 과립밀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캠벨얼리’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반면 Table 2에서는 열과 발생과와 정상과의 과방폭, 과방중은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정상과에 비해 열과 

발생과의 반복 수가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열과가 발생한 과방을 대상으로 한 상관 및 주성분 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꽃떨이 현상 등 착과기에 나타나는 생리장해 또는 병해충 피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과방의 크기가 클수록 과립의 수는 증

가하는 경향이었으며, 과립 수 증가는 과립밀도와 과방중과 정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비례적인 관계를 가진 해당 요

인들은 일정한 면적 내에서 과립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과립의 비대 생장시 과립간 압박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과적

으로 과방의 크기와 과립의 밀도는 열과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었다. 송이당 착립수를 줄이는 것은 과립 

근처 공기 유동에 의해 과립 표면을 빠르게 건조시킴으로 추가적인 병 내성을 갖게 해주고(McCarthy, 1997), 또한 과립 형태 

및 송이 내에서의 과립간 압박은 열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Considine and Brown, 1981), 포도 ‘거봉’의 경우 생산량이 

많을수록 열과 발생률이 증가하기도 한다(Shim et al., 2007). 특히 과다착립 시 과립간 밀착에 의해 약화될 수 있는 과피의 기

계적 성질(Ramteke et al., 2017)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포도 ‘진옥’의 열과 발생에 있어서 생육 및 과실품질 요인 중 과방의 크기와 과방 내 제한된 면적내에서 존재하

는 과립의 수는 열과 발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과립의 수를 줄이는 것만이 열과 경감의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과방의 크기를 고려하여 과립의 밀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 즉 적정 착립량을 유지하는 것은 과립간 밀착 및 열과 발

생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재배적 사전 대책으로 판단되었다. 

A B

Fig. 5. Scatter plot of cracking, growth, and fruit characteristics from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upon the harvest of 
‘Jinok’ (A) and ‘Campbell Early’ (B) grapes. Cracking (CR), shoot diameter (SD), petiole diameter (PD), cluster length (CL), 
cluster width (CWi), cluster weight (CWe), number of berries (NB), berry weight (BW), berry density (BD), fruit stalk (FS), 
soluble solids (SS), titratable acidity (TA), and number of seeds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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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포도 ‘진옥’의 열과 발생과 생육 및 과실 특성간의 관련성에 대해 ‘캠벨얼리’(Vitis labruscana)와 비교·분석하고

자 수행하였다. 두 품종의 화방장과 과립은 각각 발아 후 23–50일과 만개 후 7–28일에 초기 급격한 생장 이후 완만해지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진옥’과 ‘캠벨얼리’의 초기 열과 발생시기는 각각 만개 후 49, 56일로, 동 시기는 과립비대가 완만해지는 과

실 성숙 초기와 일치하였다. 수확기 과방당 열과립의 발생은 ‘진옥’(3.3%)이 ‘캠벨얼리’(8.3%)보다 적었다. 열과 발생 유무에 

따른 신초장과 엽병의 굵기는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과실특성 중 열과 발생 과방은 과립수가 많고 과경이 굵은 경향이

었다. 상관 및 주성분 분석을 통해 변수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옥’과 ‘캠벨얼리’는 공통적으로 과립 수(r = 0.780**, r = 

0.735**), 과립밀도(r = 0.778**, r = 0.736**), 과방폭(r = 0.318*, r = 0.608**), 과방중(r = 0.672**, r = 0.621**)이 열과 발

생과 밀접한 정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과방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정 착립량을 유지하는 것이 열과 발생

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재배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주요어 : 과립밀도, 착립수준, 과방중, 과립수, Vitis labrusc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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